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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없는
세상을 향하여!

‘산재희생자위령탑’

4월 28일. 아직 4월인데, 날씨는 초여름 날씨다. 눈이 부신다. 녹색 반사경 같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

원에 도착했다. 오늘이‘산재노동자의 날’이다. 몇 년 전 신문기사로 읽어 본 적은 있는데, 참석은 처음

이다. 

산 재 희 생 자  추 모 주 간

제15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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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행사를 알리는 애드벨륜의‘제15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15회. 협회는 

15년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산재노동자’와 협회의 ‘직업병클리닉’

‘대한산업보건협회 50년’는 산업재해와 맞닿아 있다. 1963년 협회 창립 배경에는 故최영태 박사와 조

규상 회장이 진폐증 환자를 진료하면서 시작되었다. 진폐증 환자는 60~70년대를 대표할 만한‘산재노동

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협회는 1965년 11월 한국 최초로‘직업병클리닉’을 개설했다. 한국 유일의 진

폐증환자의 진단과 요양을 병행하는 기관이었다. 직업병 클리닉은 산업재해보험 지정의료기관으로 허

가를 받았다. 

이처럼 협회 창립 정신에는‘산재노동자’를 보살피겠다는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재활격려상’시상식 

때 양팔에 목발로 된 보행 보조기구를 착용한 산재근로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전율이 일었다. 지금까지 협회는 창립자들의 유지(有志)를 소홀히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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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다는‘예방’이 중요하지만, 산재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보살펴야 한다. 

‘제15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11시 시작된 추모행사는‘4월 28일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경과보고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추

모사,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의 추념사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산재노동자 재활격려상 및 정부표상 시상

이 있었다.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상을 받는 모습이 햇빛 속에 빛났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진혼무가 펼쳐진다.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넋을 위로 하는 춤이다. 하얀 천을 찢

어서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었다. 이어서 헌화 및 분향으로 추모제는 막을 내렸다. 

산재노동자의 날은 지난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 화재로 사망한 188명의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1996년 4월28일 국제자유노련(ICFTU)이 유엔(UN) 회기 중에 촛불의식을 벌인 것이 시발점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 12월 한국노총의 건의로 산재희생자위령탑이 건립된 이후 이듬해인 

2001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추모제를 진행해 왔다. 


